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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잣대의 이중성”

환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인가 질문한다면 아마도 정신병자 취급당하기 십상일 것이다. 환경은

우리들이 풍류를 논하던 고전적 낭만을 떠나 이미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있을 수 없으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도, 민주

주의도, 복지도 아무 쓸데없는 사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환경은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

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물질문명의 이기와 인간의 무절제하고 끝이 없는 욕심이 우리의 삶 자

체를 핍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인간 삶의 질을 구렁텅이로 내몰지 않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

리들의 당연한 책무이고, 의무일 뿐이라고 말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손을 생각하고 국

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감상적이고 거창한 구

호가 아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획

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입

안·집행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앉아 있

다. 기껏 내놓는 정책이-아니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매월 발표하는 4대강 오염실태

조사보고 뿐 실태파악이나 장기과제로 고심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환경문제를 총괄하는 정부의 중앙부서가 이

러한데 타부서나 관련 연구소 및 단체가 환

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리 만무하고, 환경오염으로 썩어 들어가는 국토와 식수는 고사하고 수

영조차 할 수 없는 수자원으로 한국은 아마도 인구 7 0 0 0만명의 생지옥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걱

정이 앞서는 실정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대기오염과 수자원 오염문제이다. 대기오염은 자동차 매연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공장의 매연배출 및 도시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강조할 수 있다.

자동차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및 경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줄이면 가

능할 것이고, 연료의 CO, HC, NOx 함량을 감축하면 금상첨화이다. 즉, 휘발유 및 경유 사용 자동차

를 L P G차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휘발유 및 경유의 환경오염물질 함량을 대폭 감축토록 의무화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원유 도입시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석유제품 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교통세를 대폭 강화해

낭비적인 자동차 운행을 막는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자동차 대기오염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공장 매연까지도 대폭 줄일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

가. 국가의 세수까지를 생각하면…

유럽 국가들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Auto-Oil 프로그램을 제정해 자동

차 연소장치 및 연료의 환경오염물질 함량을 대폭 규제하고 나선 것을 보면 정답이 따로 없다는 것

은 자명할 것이다. 한국자동차협회가 E U와 체결한 자동차 C O2 감축협정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유럽은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그러해서는 아니 되는지 의

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먹고살기에 대기오염에 그렇게도 무

신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세를 도입하고, 교통세를 강화하면 환경부 공

무원들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로비의 그림자까지를 차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인

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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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및 미국, 일본에서 P R T R과 H V P가 제도화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환경부가

극비정책이나 되는 것처럼 화학제품 유해성 문제 대응정책의 입안 및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

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환경문제만 고려하면 최선인 상황에서 스스로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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